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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웅제약, 영업실적 개선 “호평”
2/4분기 매출 1208억원으로 17.4% 증가 … 신․구 의약품 매출 조화

대웅제약이 영업실적과 가격매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증권사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.

10월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웅제약은 전날대비 2.63% 오른 7만8000원을 기록하며 4일 연속 상승 행진을 

이어갔다.

대웅제약 주가는 5월 중순까지 5만5000원 안팎에서 횡보한 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.

대웅제약은 그동안 영업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으나 2/4분기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인데다 다른 제약업종

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점이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.

대웅제약은 2/4분기 매출액이 120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.4%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18억원으로 3.8% 

줄었다고 발표했다.

매출액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수준을 밑도는 것이다.

그러나 증권사들은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2/4분기 판매수수료 20억원이 3/4분기 영업실적으로 이연된 

점을 감안하면 2/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.0% 증가한 것이어서 내용적으로 볼 때 양호한 실적이라고 

분석하고 있다.

대웅제약은 고혈압치료제 올메텍과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 등 주력제품이 24% 이상 성장하고 건강기능식품 

대웅코큐텐과 비만치료제 엔비유 등 신제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매출액 2487억원, 

영업이익 461억원을 달성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%, 43% 급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

대웅제약의 현재 주가는 2007년과 2008년 영업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(PER)이 각각 12.1배와 9.7배로 유사 

규모 제약기업 대비 30% 가량 할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애널리스트는 “대웅제약이 업계 최고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저

평가됐음을 감안할 때 제약업종에서 유망한 투자대상”이라며 <매수>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9만5000원을 제시

했다.

키움증권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“대웅제약의 2/4분기 영업실적이 외형상으로는 기대치를 밑돌았으나 실질내

용에서는 기대치를 충족했다”며 <매수>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9만7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높였

다.

동부증권 김태희 애널리스트는 “신구 의약품들의 매출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실적개선이 지속될 것”이라며 

<매수>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8만5000원을 내놓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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